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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 고용·산재보험 보험가입 촉진 위해 5.7.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 근절’ 실태조사 및 캠페인 추진
-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추가 업무협약 체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수년간 일한 ㄱ씨는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왔다.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도 줄 수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ㄴ씨는 알바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이후 업무상 사고를 
당해 알바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산재 처리를 받았지만 
산재 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이같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회피에 따른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로 노동권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집중홍보 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
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 4대보험 가입 회피를 위해 국세청에 근로자를 자영업자(프리랜서)로 사업소득(3.3%) 신고

하는 경우 

  이를 위해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 하기 위해 5월 
7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알리고, 누리소통망(SNS) 참여 이벤트 진행, 예비 사업주 대상 부산 코엑스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 찾아가는 홍보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전국 14개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 홍보 기간에도 서울시(5월)* 
및 세종시(6월 초)**와 추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 서울시 도시형 소공인(의류봉제, 주얼리 수제화, 기계금속, 인쇄업종), 사업주 부담 고용·산

재보험료 지원

  ** 세종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1인 소상공인 1∼7등급 월별료 10% 환급지원)

  박종길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보험적용국 책임자 부  장 이병주 (052-704-7221)

보험가입부 담당자 팀  장 우정민 (052-704-7230)

 

http://www.korea.kr


붙임  홍보 시안 


